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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sodicFeatureandPragmaticFunctionof'Ice'

Ihm RaLee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TheGraduate

School,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agmatic function of'Ice'which

appearsfrequentlyonthebeginning ofspeaking by measuring its

rhythmicalcharacteristicssuchaspitch,length,intensityandpause.

Basedonapremisethatthemeaningof'Ice'isintransitiontothe

discoursemarkerfrom thelexicalmeaningoftime-adverb,itwas

identified thatthere existtwo 'Ice' which express the current

speakingtimeornormaltimeandalsoexpresstheconversionofany

situationornarrator'semotion.

Thisresearchhasfollowinglimitations.First,itshallbedifficultto

make the pramatic marker,which could be a personalcharacter

generalized because interviews of only three candidates were

analyzed.Second,thereshallbesomelimitationsbecausethisstudy

examined data obtained from TV interviews which cannot be

consideredasperfectcolloquiallanguagedata.However,the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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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narratorshallbedisclosed despiteofa limitation ofTV

broadcast,andestimatedthattheanalysisoftheinterviewsshallbe

sufficientto understand rhythmicalfeatures ofthe discourse and

studyitspragmaticfunction.

Thefindingsoftheexistingresearchesonthediscoursemarker

'Ice'presentthat 'Ice'islikelytobeshorterthanthetime-adverb

of'Ice'inlengthofutterance,andtobeconnectedtothepauseof

the preceding utterance orthe following utterance.Howeverthe

resultsofthisresearchindicatetheutterancelengthof'Ice'couldbe

shorterthanthatofthediscoursemarkerdependingonmentalityof

thenarrator,orsometimesthepauseshallnotbeappeared.

Whenexaminingthepauseplacedonbeforeorafter'Ice','Ice'

shallbeoftenspokenoutwhilethepausedoesn'tappear.Thefact

that'Ice'shallbeconnectedtobeforeoraftertheutterancewithout

thepauseillustratesthat'Ice'itselfplaysaroleofthepause.The

'pause'isaunitoftheintonation,expressesajointofthoughtsand

sometimes plays a role to focus on the following utterance.In

addition,itreducesaburdenofthelisteneraswellasthenarrator

whocontinuesspeaking.Besides,thediscoursemarker,'Ice'was

showntoconnecttheprecedingutteranceandthefollowingutterance

semanticallyortodelaytheutterancewhilestressesorhesitatesthe

followingspeaking.

Thisresearchalsoexaminedthat'Ice'wasrealizedasa❲Tense

ConvertingMarker❳inthediscourse.Eventscanbedescribe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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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vidthrough'Ice'whichprovisionallyconvertsthetense,andthe

intimacybewteenthenarratorandlistenercanbeincreasedby a

commonsensecreatedby'Ice'.Sucha❲TenseConvertingMarker

❳could be available because 'Ice' is derived from the lexical

meaning ofthe time-adverb and has a meaning to implicate a

conversionofthesituation.

In addition,thefrequency ofusing 'Ice'by thenarratorswas

rangedfrom onetofivetimesaccording totheirspeaking habits.

Thenarratorswhomainlyuse'Ice'asatime-adverbwereseento

substitutethepragmaticfunction which thediscoursemaker'Ice'

has,byusinganotherlinguisticdeviceinsteadof'Ice'.

Thelanguagehasapropertytobegovernedbyageneralrule.As

a correct sentence is formed by combining several words in

accordancewithageneralruleandprinciplenotbyjustarranging

them inrandom,asmoothcommunicationshallbeavailablebynot

onlyacorrectpronunciationbutalsoprosodicfeaturesinspeaking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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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입말은 인간 언어의 기원을 이루는 언어이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말에 의존하고 있다.언어의 발달 또한 입말 형태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화용론이나 담

화 분석 연구 등은 입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도 언어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입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

하고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특히 입말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음성 분석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

자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서 공간적․계

층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담화에서 실현되는 ‘이제’는 지역적,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인제,

인자,인저,은제’등의 다양한 입말 변이형이 있는데,본고에서는 ‘이제’

를 담화표지의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Ⅱ장에서는 국

내에서 논의된 연구를 중심으로 담화와 담화표지의 개념 및 특성,유형

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그 중에서도 담화표지 ‘이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Ⅲ장에서는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의

운율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제’가 담화 맥락에서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Ⅳ장에서는 시간부사 ‘이제’와 담화표지

‘이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화자에 따라 이들 표지를 사용하는 데

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Ⅴ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닌 한

계점을 짚어보고,본고의 논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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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 목적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글말보다 입말의 비중이 높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글말과 달리 입말은 상황에 의존적이며,대화 중에 계획될 가능

성이 낮으므로 생략과 수정이 자주 일어나고 글말 문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특히 입말 연구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담화 차원

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대화 참여자인 청자가 화자의 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말하기나 듣기 영역에

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말 담화에 나

타나는 담화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는데,개인별 특색을 지니고 있는

모든 담화표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로 제한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짓,발짓,몸짓을 하고 다양한 표

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자신의 발화를 청자에게 더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언어적 장치로 볼 수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언어

적 장치 중에서 발화 의미나 정보 전달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언어표현이 입말 담화에서는 섞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언어 표현에 수

반되는 몸짓과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불필요한 것

으로 여겨지는 특정의 어휘를 덧보태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심리를 알

리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덧보탬말은 담화표지,화용표지,간투사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정

의되고,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기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져 왔다.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덧보탬말의 정의나 개념을

다룬다든지,혹은 화용표지로서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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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담화표지가 입말의 특성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입말 자료를 문자화된 자료로 주로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대다수 기존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연구의 한계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음성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연구

의 출발점이 되었다.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

는 담화표지의 음성적 특징을 음성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기갑(1995:267-268)에서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에 앞말과는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는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쉼이 있고 뒷말에 이

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담화표지는 생략되어도 의미에 손상

이 없으나 시간부사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본 연구자는 담화

표지 ‘이제’에 대해 이와 같은 쉼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간부사의 경우

생략되면 의미에 손상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1)(가)이제 뭘 하지? ⇒

(나) ∅ 뭘 하지? ⇒

(다) ∅ 뭘 하지? ⇒

∅ 영화 보러 가자.

이제 영화 보러 가자.

∅ 영화 보러 가자.

위와 같은 예문(1)은 시험을 끝내고 교실을 나서면서 친구들 간에 주

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일부분이다.(1-가),(1-나)예문에서 ‘이제’를 생

략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생략하면 의미에 손상이 있다고 볼 것인가?

만약 생략했을 때 의미에 손상이 없다면 ‘이제’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고 볼 것인가?생략되었을 때 명제적 의미의 손상 유무에 대한 판단은

운율적 특징을 함께 고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화표지 ‘이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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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특징을 다시 검토해 보고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음성 분석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2.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

이기갑(1995)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선행 발화를 매듭짓거나,선

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의미적으로 연결하거나,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

추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의미적 연결은 유표적 연결과 무표적 연결

로 나눌 수 있는데,연결어미,대용어,반복 구문 등이 유표적 연결에 해

당하고,주제-논평 관계,보완관계,배경-전경 관계,나열 관계,전환 관

계,연속 관계 등은 무표적 연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시간부사 ‘이제’가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적 요소

라면,담화표지 ‘이제’는 단순히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담화의 한 장치라고 밝혔다.그리고 시간부사 ‘이

제’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담화표지 ‘이제’에는 조사가 붙지 않고,

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리

고 담화표지 ‘이제’는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는 쉼이 있고 뒷말

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

며 뒷말과는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반면 시간부사는 대

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

다.또한 담화표지는 생략되어도 의미에 손상이 없으나 시간부사는 그렇

지 않다고 밝혔다.

임규홍(1996)은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과 갈래를 나름대로 정리

하고,시간부사 ‘이제’가 담화표지 ‘인자’로 전이되는 과정과 ‘인자’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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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특성 및 기능을 밝혔다.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부분과 진

양군 대평면의 구비문학 중 설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주미경(1996)은 영어 담화표지 ‘well,youknow,Imean’을 대상으로

담화표지가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기능을 고찰하였다.‘youknow’는 공

유지식 확인표지,관심 획득표지,수정표지,종결표지로 사용되는 반면,‘I

mean’은 도입표지,재조정 표지,수정표지,메움자 기능을 한다고 밝혔

다.미국 TV프로그램의 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담화

표지 사용빈도의 차이,남성과 여성의 차이,위치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백용학(1999)은 기존의 담화표지의 기능,담화표지의 위치 등을 정리하

고,기존학자들이 제시한 담화표지를 고찰하여 종합적인 담화표지 유형

을 제시하였다.

이정애(1999)는 구어자료에 나타난 화용표지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화

용표지의 양상과 담화기능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화용

표지의 개념과 발달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기본 용어의 규정과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는데,특히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화용표지의 의미전이

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문법화는 화용표지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화용적 변화의 원리를 제시하는데,일반화의 과정 또는 의미 내용

의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즉 의미가 일반화되고 사용역이 넓어짐에 따

라 사용빈도는 증가하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음운론적 축약과 융합에 이

른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화용표지 중에서 ‘이제,이/그/저,그냥,뭐’의

발달과 담화기능을 고찰하여 시간적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지시사,의문

사 등에서 전성된 담화표지가 담화상의 텍스트적 의미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다양하게 표출한다고 밝혔다.

차윤정(2000a)은 이음말의 기능을 대용기능,이음기능,담화표지기능으



-6-

로 보았는데 담화표지기능은 도입표지,전개표지,결말표지,전환표지가

있고,구어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기능으로는 공백 메우기표지와,들을

이 반응표지가 있다고 논의하였다.담화표지의 기능은 협력의 원리와 관

련되는데,들을이가 말할이의 발화내용에 반응하여 발화의 진행을 재촉

한다거나 동의를 표현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김향화(2002)는 기능 전이의 여부,의미 변화의 여부,수의성의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선정하였다.그리고 ‘가만,참,

말이다,왜,있잖아’등의 담화표지에 대한 통사적 문제를 분포와 공존

제약으로 나누어 살폈는데,다양한 양상은 모두 담화표지의 기능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밝혔다.

문병우(2002)는 ‘-요’의 분포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으면

서,문말에 위치한 ‘-요’는 청자 존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문중에

위치한 ‘-요’는 [친밀감]이나 [주의 환기]등의 화용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전영옥(2002)은 기존 연구에 나타난 담화 표지의 정의를 제시하고,담

화표지의 실현 환경,실현 형식,운율적 특징,형태적 특징,통사적 특징,

의미적 특징,화용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억양 단위의 끝에 나타나

는 담화표지로는 ‘뭐,음,어,예,말이야,있지,-요’등인데,이들은 주로

다음 발화를 준비하는 디딤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디딤말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담겨 있어,자신의 생각

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든지,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다고 보았다.

이희정(2003)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대화를 분

석하여 ‘그러-’형 담화표지의 전체 빈도 및 입말 변이형을 살펴보고 기

능별 사용 빈도를 추출하였고,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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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급 학습자는 일부 담화표지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기능으

로 사용하지만 사용빈도가 떨어지고,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담화전략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글말 표준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자(2003)는 담화표지의 유형을 본디담화표지와 바뀐담화표지로 나

누고 바뀐담화표지는 어떠한 문법화 과정을 거쳤는지,그리고 바뀐담화

표지를 단어와 구의 형태로 나누어 통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본디담

화표지에는 감탄사,일부 부사어,일부 지시어,운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어,자,저,아뿔사,아이고,예,여보게’등의 감탄사와 ‘정말,만세,이런,

저런,그렇지’등의 전성감탄사를 예로 들었고,‘그래서,그러나’등의 접

속부사와 ‘이,그,저’와 같은 지시관형사,그 밖에 억양,쉼,강세와 같은

운소를 본디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바뀐담화표지는 특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문법화하여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담화적 기능만을 가지게 된 경우

로 ‘사장님류,거시기,무슨,이제,말이야’등 스무 종류의 담화표지를 대

상으로 삼았다.그리고 바뀐담화표지의 통사적 제약이 각 담화표지의 문

법화 이전 형태인 어휘적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검증하였

다.문장의 첫머리와 가운데,맨끝을 가리지 않는 자유분포형과 제약을

받는 제약분포형으로 나누고 제약분포형을 더욱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침법은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감탄문에서 어떤 통사

적 제약을 받는지 고찰하였는데,역시 본래의 어휘적 의미의 영향을 받

는다는 가정에서 살펴보았다.아무 제약 없이 두루 쓰이는 자유형에는

‘가만,거시기,그냥,말이야,뭐,뭘,사장님류,-요,저기,참’등의 열 가

지가 있고,‘이제’는 의문문제약,‘있잖아,어디,왜’등은 감탄문제약,‘무

슨,웬,뭐야’등은 명령청유문제약,‘아니’는 평서명령청유문제약이 따르

는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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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2010)은 담화표지가 명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그러나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

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화 기회가 많아지면서 발화 태도에도 주의를 기울

이게 되므로 담화표지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

다.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한국어 학습자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데,자신의 발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도 중요하지만 발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담화표지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담화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교

육 항목이라고 제안하였다.그러나 ‘말이다’의 용례를 일부 드라마 대본

에서 추출하여 ‘말이다’가 운용되는 담화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

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담화표지의 기능과 의미의 측면에서 대부분

다루어졌고,담화표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범위나 인식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한국어의 담화표지

연구를 살펴보면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문자화하여 자료로 다루는 연구

가 대부분이고 담화표지의 유형이나 의미 분석,문법화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서 담화표지가 지닌 음성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1)음성언어를 문자화하면 구어의 음운적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1)김희섭(2006:2)에서 “언어학사는 음운론 이론의 변천사라 할 정도로 일반 언어학에서

말소리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어 담화표지에 관한 기

존의 연구에 있어서는 말소리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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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된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가 지닌

음성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음성언어의 특징이 화용적 기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3.연구 방법

음의 높낮이,발화 길이,음의 세기,쉼 등은 입말로 표현되는 모든 언

어의 전달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태도를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간단한 예를 들어 ‘잘 했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할 때 음의

높낮이,발화 길이,음의 세기,쉼에 따라 칭찬하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비난하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의 방언

에서는 물음월로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다.따라서 입말에서만 나타나

는 담화표지의 특징을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운율적 자질2)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담화표지는 입말 담화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므로 운율적 특징을 제외

하고서 논할 수 없다.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

에 대해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율적 특징을 고찰한 논문

은 많지 않았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 중에

서 음의 높낮이,길이,세기,앞뒤에 놓이는 쉼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

소들이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명의 출연자의 발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AnnWennerstrom(2001:129)에서 원래의 어휘에서 담화표지로 바뀔 때 억양과 같은

운율적 자질이 명확한 역할을 하며,이러한 억양의 차이는 인식가능하고 측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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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출연자들의 발화 중에서 ‘이제’의 운율적 자질을 분석하였다.3)모두

111개의 ‘이제’가 추출되었는데,이들 자료 중에서 담화표지가 아닌 시간

부사로서 쓰인 것도 있음을 감안하였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가 시

간부사로서 쓰일 때와 담화표지로서 쓰일 때 운율적 요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그리고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하는지,발화자에 따라

‘이제’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출연자 중에서 담화표지 ‘이제’를

빈번히 사용하는 출연자 세 명4)을 선정하여 먼저 전사 작업5)을 실시하

3)사회자의 발화 내용은 담화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뿐 담화표지 ‘이제’가

사회자의 발언에 나타나더라도 본고에서는 자료로 다루지 않았다.사회자가 여자인데,

여자의 발화 음역은 남자와 차이가 있어서 음의 높낮이,세기 등을 비교하는 데에 적

절하지 않고 사회자는 입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양상

이 일반인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출연자 3명은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김동길,강우석,이순재’인데,앞으로

의 논의에서 ‘김동길’은 ‘발화자 A’로,‘강우석’은 ‘발화자 B’로,‘이순재’는 ‘발화자 C’로

표기함을 밝힌다.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서 검색한 출

연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발화자 방송 일자 이름 직업,경력 출생년도,출생지역

A 2009.07.12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1928년,평안남도 맹산

B 2010.07.19 강우석
영화감독,

강우석영화아카데미 대표
1960년,경상북도 경주

C 2010.04.02 이순재 탤런트,영화배우 1935년,함경북도 회령

5)전사 작업 결과 각 화자의 담화 상에 ‘이제’가 나타난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였다.예

를 들어 ‘발화자 A’는 모두 14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담화 구조에서

‘<A-1>이제’부터 ‘<A-14>이제’까지로 나타내었다.그리고 ‘발화자 B’는 모두 22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B-1>이제’부터 ‘<B-22>이제’까지로 나타내었다.‘발화

자 C’는 모두 75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1>이제’부터 ‘<C-75>이제’까지

로 나타내었다.그리고 전사 자료를 예문으로 쓸 때 ‘백’은 사회자 ‘백지연’,‘A’는 ‘김

동길’,‘B’는 ‘강우석’,‘C’는 ‘이순재’를 줄여 표기하였다.가벼운 호응이나 짧은 대답

혹은 담화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질문 등은 ( )속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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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전사 작업을 하는 동안 모니터를 보지 않고 음성 자료에만 집중하

여 전사하였고,그 중에서 106개6)의 ‘이제’7)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

여 프라트(Praat)8)프로그램으로 모두 분석하였다.프라트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중에서 ‘이제’의 음의 높낮이(pitch),발화길이(length),음의 세

기(intensity),그리고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2.1.담화의 개념 및 특성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한 가지는,입말 언어와

글말 언어를 구분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입말 언어와 글말 언

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특성도 있고,언어들 간의

차이로 인해 개별 언어에서만 발견되는 특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송

경숙(2003:226-255)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글말 담화는 읽혀지기 전에 신중하게 교정 및 수정 과정을 거치

므로 입말 담화보다 좀 더 형식적이고 완벽하게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6)전사 작업 결과 ‘이제’가 모두 111개 나타났지만 다른 음과 중첩되어 분석할 수 없는

자료가 5개 있었다.

7)본고에서는 111개의 ‘이제’가 모두 담화표지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였다.담화

표지 ‘이제’와 ‘시간부사’이제,그리고 시간부사와 담화표지의 중간 형태인 ‘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기본형을 ‘이제’로 설정하였다.

8)프라트는 Amsterdam 대학의 PaulBoersma가 개발한 음성분석 프로그램으로서 다양

한 컴퓨터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공유프로그램이지만 대형 컴

퓨터에서 사용되는 음성 분석 패키지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본고에서

사용한 프라트는 5.1.30버전을 사용했으며 http://www.fon.hum.uva.nl.praat에 접속하

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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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맥락화 가정에 의하면 입말 담화는 전형적으로 즉흥적이고 대면

적이기 때문에 맥락에 매우 의존적인 반면,글말 담화는 일반적으로 맥

락에 덜 의존적이고 설명적인 담화이다.

셋째,응집성 가정에 의하면,응집력을 달성하기 위해 입말 담화는 대

체로 준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장치에 의존하는 반면,글말 담화는 접속

사와 같은 어휘적 장치에 의존한다.

넷째,입말 담화는 말의 순간적인 발화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단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글말 담화는 글을 쓰기 전에 심사숙고

하고 글을 쓰면서 수정하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입말 담화는 형성 과정의 대부분을 보여주지만,글말 담화는

손질되고 수정하여 완성된 결과만 보여준다.

여섯째,입말 담화는 항상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참여를 가정하기 때

문에 참여성이 높은 반면,글말 담화는 글쓴이가 독자와 공간적,시간적

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이탈과 분리성을 나타낸다.참여성은

쉼,백채널,세부적 묘사,1인칭 대명사 사용,대인관계 강조,화자의 정

신적 과정 묘사,직접적 인용,강조적 표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

면,통합성은 명사화,결합된 구,전치사구들의 나열,보어절,관계절 등

에 의해 이루어지고 글말 담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입말 담화와 글말 담화는 이분법적,변별적 자질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두 가지 담화가 양 끝점에 위치해 있는 연속선의 측

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전형적인 두 가지 형식의 담화뿐만 아니라,구

어적 문어 담화와 문어적 구어 담화 등 다양한 중간 단계 유형의 말하기

와 쓰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친밀한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서신이나 일기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공식석상에서의 발표나 연설

은 후자에 해당한다.따라서 구어적 특성이 강한 문어 담화에는 입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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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문어적 특성이 강한 구어 담화에는 글말

담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언중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문자,사이버 공간에서의 답

글,메신저,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나누는 채팅 등의 담화 형태 또한 입

말 담화와 글말 담화로 양분하기 어려운 담화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

어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문자의 경우 글말 담화이기는 하지만,결코 글

말 언어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담화이다.그리고 미리 계획된

버라이어티 쇼에서 들을 수 있는 입말 담화도 온전한 형태의 입말 담화

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이와 같은 중간 형태의 담화는,사회가 복잡해

지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담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는 문장을 담화 구성 단위로 간주하

고 문장을 시스템문장과 텍스트문장으로 구별한다.시스템문장은 문법에

의해 잘 구성된 일련의 묶음이고,텍스트문장은 맥락 의존적 발화 신호

체계의 한 부분이다.결국 담화는 시스템문장보다 텍스트문장으로 구성

되고 텍스트 내에서 서로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구성 단위이다.

반면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담화를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강조”

라고 정의한다.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은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담화를 언어 사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담화가 특정 기능이 실현되는 시스템이며 사회적 문화적

으로 구성된 말하기 방법이기 때문이다.

입말 담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담화분석 또한 언어학에서 중

요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담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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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담화표지의 개념 및 특성

담화표지는 담화상에서만 실현되는 표지로서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

은 어휘적 표현이다.그리고 문장 성분상 독립성이 높고,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하며,실현이 임의적이고 화자의 발화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경

향이 있다.담화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영(1994)은 담화표지가 통사적으로는 전혀 예측되지 않으며 잠재

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서 화제를 제시하고,선행발화에 대한 반응

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담화의 연관성을 유지시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담화표지의 의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고유 의미

는 없으며 그 의미는 담화적 맥락에 의존되고 담화 기능에 따라 각각 다

른 억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

로 동일한 담화 표지가 담화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른 운율적 특징을 나타

내는 것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한규(1996)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말하는 이의 믿음,전제,태도 등을 보여주

는 모든 언어적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영옥(2002)은 담화표지가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며,다른 담화 요소들

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기존의 어휘 의미에

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표현으로 보았다.이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담화표지가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인

데,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난 정도는 담화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완전히 벗어난 담화표지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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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논

의 중에 있지만,담화표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 일치를

보이고 있다.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담화표지는 주로 입말 담화에서 실현되고 입말 담화의 여러 형

식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담화표지는 어조의 세기,쉼 등과 관련된 운율적 특징을 가진다.

셋째,담화표지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거나 불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담화표지는 통사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다섯째,담화표지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Schiffrin(1987:31)은 담화표지가 “말의 단위를 묶는,순서적으로 의존

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는데,여기에서 ‘말의 단위’란 화행뿐만 아니라

문장과 그보다 작은 구 같은 단위도 포함한다.이런 정의는 개략적으로

말해서,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앞,중간 또는 끝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그리고 발화문의 각 위치에서 담화표지의 의미는 말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표현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담화에서의 연속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중요한 것은 담화표지라

는 개념이 담화 일관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분석,즉 발화되는 것으로

부터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형태와 의미,그리

고 행위를 공동으로 통합시켜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의 한 부분으로 여겨

지고 있다는 것이다.Schffrin(1987)은 담화표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특징과 포괄적이고 상세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발화문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즉,담화표지가

있든 없든 담화표지와 함께 하는 명제의 진리치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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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담화표지는 발화문의 명제내용에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즉,담화표지로 일컬어지는 표현은 의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

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셋째,담화표지는 발화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발화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명제에 포함

된 상황이 아니라 그 명제가 발화되고 있는 언어적,비언어적 맥락 또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담화표지는 지시적 또는 인지적 의미보다는 감정적,정서적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섯째,각각의 담화표지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다.Schffrin은 영어 감탄사 ‘oh’의 일차적 기능이 ‘정보상태의 변

화’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참여자틀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동일한 담화표지가 말의 여러 가지 다른 층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특정 발화문에서 담화표

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앞 부분에서 사용될 때 수행하는 기능

은 그 동일한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될 때 수행하는

기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3.담화표지의 유형

담화표지 유형에 대한 연구는 임규홍(1996),김태엽(2000),전영옥

(2002),최영자(2003),안주호(2009)등에서 이루어졌다.

임규홍(1996)에서는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의 특성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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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위치 담화표지의 유형

억양 단위의

시작

근까,근데,그리고,그래서,그래가지고,그담에,글쎄

뭐,막,이제,아,에,이,그,자,저,아니,

응,야,음,어,예,네

억양 단위의 뭐,막,이제,이,그,저,어,에,이런,그런,어떤,무슨,

1.어휘적 담화표지

(1)반복 정보 담화표지 :앞 담화의 성분을 반복

(2)어휘 담화표지 :뭐냐하면,말하자면,뭔고하면,말이야,인자,

-어/아/여 가지고,머시고,말입니다,아이가,

그 아인나,거시가,-요,마,머,참,글쎄

2.비어휘적 담화표지

(1)지시어 담화표지 :이,그,저,에,예,아,음

(2)감탄사 담화표지 :오,아뿔싸,야,아이고

(3)초분절음 담화표지 :쉼,억양,강세

김태엽(2000)은 원래 담화표지로 쓰이던 것이었는지를 분류의 잣대로

보아 본디 담화표지와 전성담화표지로 나누고,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

으로 보이는 억양,쉼,강세 등을 담화표지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본디 담화표지 :감탄사,부사어,지시어,운소(억양,쉼,강세)

2.전성 담화표지 :1)내용어 → 담화표지

2)기능어 → 담화표지

전영옥(2002)은 억양 단위 및 담화표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담화표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억양 단위와 관련해서는 억양 단위의 시작,중간,끝

으로 구분하여 담화표지가 어느 위치에서 실현되는지에 따라 담화표지를

구분하였고,담화표지 기능에 있어서는 화제 전개를 위한 것(화제와 화

제 결속),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화자와 화제 결속),상호작용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것(화자와 청자 결속)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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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이케,저케,저기,뭐야,그까,가지고,말이야,있잖아

억양 단위의

끝

어,예,음,왜,막,저,뭐,그 뭐지,뭐야,뭐냐하면

가지고,있잖아,말이야,-요

1.본디담화표지 :감탄사,일부 부사어,일부 지시어,운소

(1)감탄사 :어,자,저,아뿔싸,아이고,어머나,이크 등

(2)일부 부사어 :그래서,그러나,그러니까,그러므로,그럼 등

그리고 전영옥(2002)에서는 담화표지가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실현되

기 때문에 품사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

데,담화표지를 화용적 기능을 획득하는 새로운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부사 :그래,그래도,그래서,그러나,그러니까,그런데,그럼,그렇

지만,그리고,그 담에,아무튼,여하튼,왜,이제,인제,인

자,인저,좀,막,좌우간,참,하여간,어디,가만

2.감탄사 :자,뭐,뭘,저,아니,글쎄,네,예,에,에또,어,음,응,

아,아뿔사,아이가,아이고,아이구,어머,오,야,얘,이

봐

3.대명사 :거시기,저기,이거,그거,저거

4.용언 :뭐지,뭐야,뭐냐면,뭐랄까,있잖아,있잖아요,있지,있지요,

말씀이야,말이야,말이에요,말이지,말입니다,말하자면

5.관형사 :이,그,저,이런,저런,그런,어떤,무슨

6.조사 :-요,-그래,-만은

7.구절 :이런 거,저런 거,그런 거,그 뭐야,거 뭐더라,거 뭐시냐,

아니 근데,응 근데,그건 그렇고,-어/아/여 가지고,그래

가지고,글쎄 말이야,그거 있잖아요,다른 게 아니구요

최영자(2003)에서는 김태엽(2000)의 분류에 따라 ‘본디담화표지’와 ‘바

뀐담화표지’로 나누고,‘바뀐담화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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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 지시어 :이,그,저,이리,그리,저리 등

(4)운소 :억양,강세,쉼

2.바뀐담화표지

(1)단어

① 명사 :사장님,선배님,선생님,아버지,어머니 등

② 대명사 :거시기,뭐,어디,왜,저기

③ 관형사 :무슨,웬

④ 부사 :가만,그냥,아니,이제/인제(이자/인자/인저),참

⑤ 조사 :-요

(2)구

① 명사구 :뭘,어디요

② 동사구 :말이야,뭐야,-지 뭐야,있잖아

위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담화표지의 범위와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임규홍(1995)은 초분절음 요소(쉼,억

양,강세)를 비어휘적 담화표지로 다루고 있는데,김태엽(2000)에서는 본

디담화표지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

이기갑(1995)에서는 ‘이제’가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후행 발화의 의미

적 연결을 도우면서,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담화

적 기능을 설명하였다.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임규홍(1996)에서도 ‘인자’

가 구정보 뒤에서 신정보를 이끄는 속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담화 속에

서 ‘붙듦,바뀜,주의 집중,시간 벌기’등의 복합적인 담화 기능을 가진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결국 이들 연구에서는 ‘인자’의 중심 기능을 구

정보인 선행 발화와 신정보인 후행 발화 사이의 의미적 연결 내지는 접

속의 기능어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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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홍(1996)은 ‘대조’의 시간부사 ‘이제’가 담화표지 ‘인자’로 전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문맥 정보의 형성과 정보 유도 기능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었다.김광희(2004:182-198)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텍스

트 형성의 기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응집성의 실현 문제를

주제가 갖는 정보의 흐름과 텍스트 통합 수단의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

였다.구술담화가 독화적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두어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제되지 않은 구두어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술담화의 특징은 화자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적 발화 습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고,화자는 발화 구성의 긴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

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응집성 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인자’

가 의미적으로 선행 발화와 다른 정보의 문장을 유도하고,기능면에서

있어서 다른 연구자들이 밝힌 [발화의 유도]가 아닌 [정보의 도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인자’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시간

의 선후에 따라 평범하게 진술된 내용이며,정보전달의 의지가 적극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데 비해,‘인자’가 실현된 문장은 발화 중에 초점을 표

시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9)

담화 표지 ‘인자’가 본래 갖고 있던 시간 개념은 소실되고 대신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응집 기능의 표지로 활용된다는 것이다.새로운

정보를 유도한다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정보를 선행한 구정보에 대해 신

정보로 취급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시간 개념이 소실되었다고 보는 견해

9)김광희(2004)는 ‘인자’가 실현된 문장과 실현되지 않은 문장을 비교하면서 ‘인자’를 사

용하면 정보전달의 의지가 드러나고 초점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그때 인자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응께 과거를 본 것이 인자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나.그때 ∅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응께 과거를 본 것이 ∅

급제에 당선이 됐단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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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기 어렵다.이에 대한 논의는 Ⅲ장에서 펼칠 것이다.

그러나 김광희(2004:203-204)는 구술담화가 정제되지 않은 입말 형태

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화 습관이나 발화 중의 시간 끌기와 같은 화용적

습관에 연유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인자’가 모두 문장의 특정

성분을 유도한다고 보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비추어 타당하

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담화표지는 화행이나 문장,또는 그보다 작은 언어적 단위를 묶어주면

서 담화의 선후 의존성을 표현하고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선택적

장치이다.담화표지는 입말 담화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데,실질적 의미

를 지닌 어휘가 구어 담화에서 쓰일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담화

적 기능을 하거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적 상황의 의미로

사용된다.

(2)(가)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1)네.

(나-2)네,공부하고 있습니다.

(나-3)네,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4)네,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문(2)에서와 같이 철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

우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다.(나-1),(나-2),(나-3)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만약 (나-4)와 같

은 대답을 듣는다면,철수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을 추론할 수 있다.(나-3)의 대답과 비교하면 ‘네,지금 공부하고 있습

니다’라는 대답은 단지 발화 당시의 시각에 철수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

실만 전달할 뿐 그 전의 상황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는 문장이다.하지만

(나-4)와 같이 ‘네,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화자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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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발화 시각 전의 상황까지도 함께 전

달해주는 문장이다.

사전상의 설명10)을 보면 ‘지금’을 설명하는 데에 ‘이제’를 제시하고,‘이

제’를 설명하는 데에 ‘지금’을 제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만약,친

구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3)이 있다면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3-가)와 같이

말을 할 것이다.(3-가)의 ‘이제 자자’라는 발화 속에는 지금까지 이야기

하던 상황을 정리하고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

10)사전에서 살펴본 ‘이제’와 ‘지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연세 한국어 사전,2009)

이제1   ① (말하고 있는 바로)이때.지금의 시간

  목욕을 하고 나자,이제까지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② 오늘날.지금의 시기.

  이제는 장사도 웬만큼 하게 되어서,우리 부부가 먹고살 만하다.

이제
2   ① 바로 지금.(말하고 있는)이 때

  이제 스물셋에 접어든 며느리는 반듯한 몸가짐을 지닌 참한 색시였다.

② 지금부터 앞으로

  집도 절도 없는 몸이 이제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③ 지금에 이르러.

  나와 동생은 이제 누님의 뒷바라지 없이도 살아갈 만큼 성장했다.

지금
1   ① (말하고 있는 바로)이때.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다.

② 오늘날.현재.

  오십줄에 접어든 지금까지 나는 외할머니처럼 청정한 눈빛을 가진 여

성을 본 적이 없다.

지금
2   ① 바로 이제.이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지금 막 해 놓은 밥을 몇 술 떴다./오늘 밤 당장 나

가,지금 당장!

②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의 주거 생활은 지금 여러 모로 달라졌다./지금 세계는 공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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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추론할 수 있다.

(3)(가)이제 자자.

(나)지금 자자.

하지만 사전에 제시된 설명으로는 이 두 가지 발화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나

담화 맥락상 추론할 수 있는 발화의 전후 상황까지도 나타내는 어휘이

다.그런데 이러한 시간부사 ‘이제’가 한국인의 입말 담화에서 아주 빈번

히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부사가 아닌 경우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규홍(1996:6)은 담화표지가 전체 담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

이라는 데 주목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담화표지 ‘인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37% 정도라고 제시하였다.특히 이기갑(1995:264-269)에서는 담화표

지 ‘인자’가 시간부사 ‘이제,인제,인자’등에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제시

하고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담화표지 ‘이제’에는 조사가 붙지 않지만 시간부사 ‘이제’에는 조사

가 붙을 수 있다.

(4)(가)목욕을 하고 나자,이제까지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다.

(나)이제부터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다)이제는 장사도 웬만큼 하게 되어서,우리 부부가 먹고살 만하다.

(5)(가)이제부터라도 잘 해야지.

(나)그래서 이제 /
*
이제는 /

*
이제도 거기를 침을 맞았지.

(5-가)와 같이 보조사가 붙으면 시간부사이고,(5-나)와 같이 보조사가

붙어서 어색한 문장이면 담화표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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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표지로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문들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침을 맞았지’와 같은 문장에서 ‘이제’가 담화표지

로 다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제 거기를 침을 맞았지’와 같은 문장에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를 발화 시각이 아닌 사건이 일어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래서 마치 그 사건이 있었던 시

간에 청자와 화자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로 ‘이제’를 선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관한 논의는 Ⅲ장에서 계속할 것이

다.

둘째,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본고에

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에서도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이제’가 여러 번 나

타나는 경우가 있었다.이기갑(1995:267)에서는 여러 개의 ‘이제’가 나타

나는 경우에 적어도 하나는 담화표지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아래와

같은 예문(6)에서 ‘이제’가 세 번 나타나고 있는데,어느 것이 담화표지라

고 할 수 있을까?이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는 음성 분석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6)아,두번째 이게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아,인젠 내가 은제,이제,뭘

해야 되나,예를 들면,(네)그래서 좀,흥행이라는 그,단어가 (네)좀 싫

어지더라구요.

셋째,담화표지 ‘이제’는 문장 성분상 독립성이 높고 문장의 어느 위치

에나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담화표지 ‘이제’는 아래의 예문(7)11)에서

와 같이 서술어나 시제나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약 ‘이제’를 사용하지 않은 글말 담화로 고치면 아래 예문(7́)와 같이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다.

11)2008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p.135,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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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나:중파내 허다허다 몯:헝깨 인자 후:퇴허라고 인자 그런 인자 머

마:리 디키대요 (나중에 하다하다 못하니까 이제 후퇴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말이 들리대요)

(나)그래서는 기해를 바:가꼬 인자 그 쪼차가서는 인자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써요.(그래서는 기회를 봐 갖고 이제 그 쫓아가서는 이

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7́)(가)나중에 하다하다 못하니까 ∅ 후퇴하라고 ∅ 그런 ∅ (뭐)말이 들

리더라구요.

(나)그래서는 기회를 봐 갖고 ∅ (그)쫓아가서는 ∅ 그 사람에게 이야

기를 했어요.

위의 예문 (7́)와 같은 글말 담화에서는 ‘이제’가 나타나지 않는데,아

마 이러한 글말 담화를 입말 담화를 바꾼다면 ‘이제’대신 ‘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에 관한 논의도 Ⅲ장에서 펼치고자 한다.

넷째,담화표지는 실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즉 담화 표지 ‘이제’가 시간부

사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명제적 의미

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입말의 특징인 담

화표지를 글말로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담화표지가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문장의 전체 억양이나 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발화된 음성자료에서 담화표지만 생략하고

들으면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앞말과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그 밖의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

며 뒷말과의 사이에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이 또한 음성

분석 결과를 놓고 논의하고자 한다.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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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기갑(1995:268)에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예문(8)을 살펴보면 ‘이제’를 시간부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자.아래 예

문(8)에서 ‘이제’가 시간부사라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쉼

이 나타나는 것일까?본고에서는 음성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쉼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쉼뿐만 아니라 음의 길이,세기,높낮

이 등의 운율적 특징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8)(가)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1) 네,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2) 네,공부하고 있습니다.

(나-3) 네.

위의 예문(8)과 같은 경우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나-3)와 같은 짧은 긍정의 대답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하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나-1)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고,(나-2)와 같이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다.특히 (나-1)와 같이 대답하는 경우에 ‘이제’를

어떻게 발화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명제 전달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이

제’를 강하게 혹은 길게 발음한다면 ‘여태 공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발화 심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Ⅲ.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이호준․박종철(2007:254-258)에서 음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

통에 있어서 가장 쉽고 직관적인 장치로 활용된다고 전제하고,담화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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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음,막’의 음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일반적으로 담화표지는 앞

뒤에 별도의 쉼이 나타나지 않고 평균적인 발화 길이보다 짧게 발화되는

특징이 있고,담화표지가 길게 발화되는 경우에는 발화 길이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로 쉼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의 높낮이는 발화문의 운율 정보 중에서 화자의 심리나 감정 상태

등의 정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담화표지는

음의 높낮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본고에서의 논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그리고 담화표지의 음의

세기는 문장의 평균적인 음의 세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담화표지를 ‘그,뭐,막’등의 단음절로 제한하였기 때문이거나 전체 발화

문장이 복잡한 데 비해 담화표지의 평균 세기가 크게 분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중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담화표지는 감탄사와는 다르게 정적인 형태의 운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고,담화표지의 발화길이와 뒤따르는 쉼의 길이

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즉 담화표지의 발화속도가 빠르

면 담화표지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담화표지의 발화 속도가 느

리면 담화표지 다음에 동일한 길이의 추가적인 휴지가 있다고 설명하지

만 이 또한 본고의 논의 결과와 다름을 알 수 있다.단음절 담화표지만

을 대상으로 하였고,음성 분석12)자료가 22개에 그치기 때문에 담화표

지 전체의 운율적 특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2)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는 이호준․박종철(2007)외에 양병곤(2000)의

“Praat를 이용한 숫자음의 음향적 분석법”,이도경(2005)의 “영어 강세의 이론과 지

도 방안”,양병곤․서준영(2007)의 “말하기 숙달도에 따른 대학생 집단별 억양곡선

관찰”,이옥주(2009)의 “담화적 맥락에서의 말하기”등 외국어 학습법과 관련한 논

문이 많았다.하지만 이들 논문에서 다루어진 음성 자료 또한 자연 발화가 아닌 녹

음실에서 단발적으로 녹음된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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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표지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담화맥락에 따른 화용

적 기능에 따라 쉼의 길이,음의 높낮이,세기,쉼의 길이 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다.본고에서는 입말 담화 상에 나타나는 ‘이제’106개

를 추출하여 발화 시의 음의 높낮이,음의 길이,음의 세기 등을 분석하

였고,발화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도 함께 측정하였다.음성 분석 프

로그램은 프라트(Praat)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예를 들어 아래 예문(9)

에 나타나는 <11>,<12>,<13>,<14>에 나타나는 ‘이제’의 발화 부분

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컴퓨터 화면 상에 나타나는 Praat분석 창은 아래

그림(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근데 <C-11>이제 그거를 <C-12>인제 그런 장면을 허게 되면 <C-13>이제 연

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과거 <C-14>인제,우리

(후략)

아래에 제시된 프라트 분석 창에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가

발화되고 있는 부분이며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음의 높

낮이(pitch)로서 단위는 Hz이다.대부분 남성 화자의 경우 50Hz에서

200Hz사이의 값을 나타낸다.그리고 노란색 곡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

이 음의 세기(intensity)로서 단위는 dB이다.대부분 남성 화자의 경우

20dB에서 70dB사이의 값을 나타낸다.음의 높낮이와 음의 세기가 그래

프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그래프를 일일이 제시할 수

없으므로 변화가 나타나는 정점의 값을 구하였다.13)그리고 분홍색 구간

13)예를 들어 발화자 C가 11번째 ‘이제’를 발음할 때,위의 Praat분석 창에서 음의 높

낮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67.5Hz에서 시작하고 서서히 낮아져서 91.8Hz에서 다음 발

화로 쉼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음의 높낮이는 55.58dB에서 시작하여

49.02dB로 낮아졌다가 53.73db로 다시 높아지고 45.34dB에서 다음 발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측정한 값을 예문과 함께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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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가 발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음의 길이(length)를 나타내는 단위

는 msec이다.아래 그래프에서 0.169007sec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 자료

로 다룰 때에는 169.007msec으로 바꾸어 다루었다.

그림 1-발화자 C의 <C-11>이제 그림 2-발화자 C의 <C-12>인제

그림 3-발화자 C의 <C-13>이제 그림 4-발화자 C의 <C-14>인제

그리고 그림 4의 <C-14>‘인제’다음에는 후행 발화와의 사이에 쉼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발화의 뒤뿐만 아니라 앞에 쉼이 나타나는 경우도

모두 추출하여 자료로 다루었다.위의 4개의 분석 그래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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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와 <C-13>의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화용적 기

능 또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음성 분석 결과가 비슷하

면 화용적 기능 또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9)에 나타난 ‘이제’를 음성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C는 ‘발화자 C’를 나타내고,<C-11>,

<C-12>,<C-13>,<C-14>의 ‘이제’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분석하여 음

의 높낮이,발화 길이,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음의 세기 등을 측정

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프라트 분석 그래프는 일

일이 제시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1 167.5 91.8 - 169.007 - 55.58 49.02 53.73 45.34

12 127.5 175.1 138.6 - 105.910 - 53.62 59.05 52.91

13 141.7 169.6 137.9 - 155.337 - 56.08 58.29 56.24

14 96.2 91.2 106.2 94.8 - 286.258 297.272 51.44 48.57 55.97 46.68

표 1-예문(9)에 나타나는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

3.1.‘쉼’대용 표지

‘쉼’은 주제말과 설명말을 유표적으로 구분짓고 설명말을 강조하는 초

점이 된다.주제말과 선어말 사이에 ‘쉼’14)이 놓인다는 주장은 이정민

(1973),채완(1976),채규수(1990),임규홍(1993)에서 보이고 있다.이기갑

14)한 문장에서 끊는 자리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과의 사이를 두는 끊어읽기의

시간적 틈새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기계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그러나 발

화행위의 적절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적당히 끊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휴지는 의미전달의 효율성,흐름의 자연스러움,운율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휴지를 잘못 사용하면 문장 내용이 엉뚱하게 변질

될 수 있다.(성선녀,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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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에서는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는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

과 이어지며 뒷말과는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반면 시간

부사는 대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 밝혔다.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쉼’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①과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과 뒤에 전혀 쉼이 나

타나지 않는 경우로서 선행발화와 후행발화가 ‘이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이다.②와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과 뒤에 모두 쉼이 나

타나는 경우이고,③과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에는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뒤에 쉼이 나타난 후,후행발화와 연결되는 경우이다.④와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에 쉼이 나타나고 ‘이제’의 뒤에는 쉼 없이 바로 후행

발화와 연결되는 경우이다.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③이나 ④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행발화 ‘이제’ 후행발화 ①

선행발화 쉼 ‘이제’ 쉼 후행발화 ②

선행발화 ‘이제’ 쉼 후행발화 ③ 담화표지 ‘이제’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

선행발화 쉼 ‘이제’ 후행발화 ④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거나

시간부사로서 쓰인 경우

그림 5-‘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유형

그러나 본고에서 자료로 다룬 발화자 세 명의 경우,‘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쉼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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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선행 쉼 후행 쉼 선행 쉼 후행 쉼 선행 쉼 후행 쉼

긴 쉼
5

(36%)

9

(64%)

1

(5%)

5

(25%)

0

(0%)

27

(38%)

짧은 쉼
0

(0%)

2

(14%)

0

(0%)

1

(5%)

0

(0%)

14

(19%)

쉼 없음
9

(64%)

3

(21%)

19

(95%)

14

(70%)

72

(100%)

31

(43%)

전체횟수 14 20 72

표 2-발화자에 따른 ‘쉼’의 횟수 (짧은 쉼 :100msec이하의 쉼)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이제’의 앞뒤에 쉼이 자주 나타나는 데 비해,발

화자 B의 경우에는 1회를 제외하고는 ‘이제’앞에 쉼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발화자 C의 경우에도 ‘이제’앞에 ‘쉼’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

고,‘이제’뒤에도 ‘쉼’이 나타나지 않는 횟수가 무려 31회(43%)나 되었

다.즉 위 그림의 ①과 같은 경우가 43% 나타난 것이다.발화자 B의 경

우에는 총 20회의 ‘이제’뒤에 쉼이 나타나는 횟수가 6회이며,발화자 C

의 경우에도 총 72회의 ‘이제’뒤에 쉼이 나타나는 횟수가 41회이며,아

주 짧은 쉼으로 나타난 횟수는 14회였다.‘이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는

유형을 발화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① 1 (7.14%) 13(65.00%) 31(43.06%)

② 3(21.43%) 0 (0.00%) 0 (0.00%)

③ 8(57.15%) 6(30.00%) 41(56.94%)

④ 2(14.29%) 1 (5.00%) 0 (0.00%)

표 3-발화자에 따른 쉼의 유형과 횟수

15)‘발화자 B’와 ‘발화자 C’의 분석 자료 중에서 분석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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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 A는 ‘이제’의 뒤에 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발화자 B는

‘이제’의 앞뒤에 모두 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발화자 C도 ‘이

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제’의 뒤에 쉼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화자는 ‘이제’를 발화할 때,그 순간이 ‘쉼’의 기

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담화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연설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보통의 화자들은 쉼 대신 ‘이제’와 같은 담화표지를 사

용하는 것이다.연설이나 강의 상황에서는 발언권이 보장되지만 대화식

담화에서는 자신의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16)로서의 기능도 작용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예문(10)에서 시트콤의 특정 장면에 대해 사회자가 질

문을 하자 발화자 C가 거침없이 발화를 이어가는데 중간에 ‘쉼’이 나타

나지 않는다.하지만 ‘이제’를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쉼’의 기능을 대

신하고 발화를 지속하겠다는 화자의 심리까지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만약 ‘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쉼 없이 발화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발화상황에서는 화자도 힘들어지고 청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백:흐흐흐,네,너무,그게 제일 힘드셨어요?아까 저는요,(중략)그 표정을 완전

히 클로즈업하시잖아요,

C:근데 <C-11>이제 그거를 <C-12>인제 그런 장면을 허게 되면 <C-13>이제

연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후략)

16)채영희(1998:174)에서 “문자언어에 의한 텍스트는 비상호적인 독백이지만 음성언어에

의한 담화는 상호 작용적 담화이기 때문에 말할이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들을이의

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장치 중의 하

나가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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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10)에 나타난 <C-11>,<C-12>,<C-13>의 ‘이제’는 글말로

쓰는 경우라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표지들이다.하지만 실제 입말 담

화 상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변을 쉼 없이 늘어놓는 과정에

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쉼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

한 경우 ‘이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발화 길이도 매우 짧다는

것을 아래 표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1 167.5 91.8 - 169.007 - 55.58 49.02 53.73 45.34

12 127.5 175.1 138.6 - 105.910 - 53.62 59.05 52.91

13 141.7 169.6 137.9 - 155.337 - 56.08 58.29 56.24

또 다른 예문 (11)을 살펴보자.

(11)전혀 근거 없죠,내가,저,김종필인 아직 살아있으니깐,내가 그랬어요,내,정계

은퇴할 마음을 가지고,김종필 총재,내가 <A-13>이제,출마한다 그러면은,나

한테 전국구 줘도,일번을 줄거 아니요,그러지 말라고,나는 <A-14>이제 이걸

로 정치를 끝내겠습니다,전국구 일번 줄 수 있다 그랬어요,김종필 씨가,근데

내가,정,정계 은퇴허겠습니다,그러구 선대위위원장 일을 다 봐주구,(네)오월

머,말인가에 임기가 끝납니다,그래,십사대 임기가 끝나는 날루,정치에서는 전

부 손을 씻구,발을 씻구,관계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의 예문(11)에서 발화자 A의 <A-13>과 <A-14>에 나타난 ‘이제’는

직접 인용17)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이 발화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전

17)WallaceChafe(김병원․성기철 공역,2006:pp.208-301)에서 ‘지칭 화법’과 ‘간접 화법’

은 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할 때 기억력의 원천적 제

약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그와 달리 ‘직접 화법’은 감탄사,반복,구어체 어

휘,운율 등으로 정의적인 면을 전달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발화자 A 또한 직접 화법을 자주 사용하면서 담화를 전

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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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는데,모두 시간 부사로서 쓰인 ‘이제’임을 알 수 있다.

A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3 168.9 114.1 161.1 140.1 151.4 - 352.000 1668.062 59.82 43.35 61.16 46.26

14 123.0 100.5 126.0 - 257.822 - 54.38 41.86 54.52 53.02

발화 길이와 쉼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A-13>의 ‘이제’는 발화 길이

에 비해 뒤에 나타나는 쉼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고,<A-14>의

‘이제’는 발화 길이도 짧고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이제’가 발화되는 길이에 비해 선행 쉼과 후행

쉼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가 담화표지로서 사용

된 것이 아니라 시간부사로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Ⅳ장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앞선 예문을 다시 들어 살펴보자.

(12)(가)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네,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경우 (나)의 예문에 쓰인

‘이제’가 시간부사라고 판단되는데,이러한 시간부사는 담화표지에 비해

발화길이가 길고,앞이나 뒤에 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만 ‘이제’가 발화되는 음의 길이나 높이,세기,쉼 등을 고려하

여 화자의 주관적 발화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시간부사라

할지라도 ‘이제’를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면 발화 시각 전의 상황이 공부

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의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이제’를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면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

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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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를 아래 예문(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현재 배우들의

영화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출연료의 상한선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출연료를 요구하는 영화 배우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13)백:근데,현재에서는,그 선을 넘는군요?

B:저는,지금 그 선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백:비슷하게 돼 있어요?

B:네,배우들도 오히려 손님이 많이 들면 좀 더 주십시오,그러지,(네)이거 안

주면 안해,이런 배우들은 <B-19>인제,거의 없는 걸로.(네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9 100.6 118.8 96.3 - 121.472 50.908 56.06 61.97 50.58

여기에서 <B-19>의 ‘인제’도 시간부사로 사용되었는데,다른 담화표지

‘이제’에 비해 발화 길이도 아주 짧고 뒤에 이어지는 ‘쉼’도 아주 짧게 나

타났다.‘쉼’의 기능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이

기도 하며,억양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글말의 문장 단위와 입말의 문

장 단위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따라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쉼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쉼의 대용

표지로서 ‘이제’가 사용된다는 것은 후행 발화를 준비하기 위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선행 발화를 매듭 짓는 효과도 있다.

3.2.시제 전환 표지

입말 담화와 글말 담화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시제의 애매모호함이

다.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담화표지가 기존 어휘 의미를 상실하거나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였다.담화표지 ‘이제’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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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개념이 소실되고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장치임을 밝힌 연구가 있었

다.여기에서 말하는 도입 정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이

루어져 구정보로 전환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여

기에 응집되는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이제’가 사용된다는 것

인데 본 연구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14)실수가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거죠 헌대로 나가는 거니까 (엔지도 다 본다)아,

물론이죠,(이렇게 되는거죠)그럼요,(그렇게 되는 거죠)축구중계허듯 허는 거

니까 거기 무슨 저,헛발질 했다고 빼고 가는 거 아니잖아 (네)똑같단 말예요

(네)카메라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저기저,탈리가 들어온단 말야 (그쵸 빨간

불이 들어오죠)저거 뻔쩍 들어오면 대사 욌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

(시작하면서)어,그래가지고 <C-50>인제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실수하는 사

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야,그때 <C-51>이제,케이비에스가 남

산에 있었으니까,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야,

위의 예문(14)를 살펴보면 1960～1970년대에는 드라마도 생방송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발화자 C가 설명하면서 과거 시제가 아

닌 현재 시제18)로 표현하고 있다.이러한 예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며 마치 화자와 청자가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해 친밀감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느끼

게 하는 효과가 있다.아래 예문(14́)의 (가)와 (나)를 비교하면 그 차이

18)위의 책(pp.289-292):WallaceChafe는 발화 내용이 발화 상황과 동떨어진 경험임에

도 불구하고,그것을 마치 실시간 경험인 듯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현재 시

제’와 ‘직접 화법’을 언급하였다.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하는 담화 구조에서 현재 시

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발화순간에 과거의 상황을 감지하고,움직이고,평가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그리고 이런 역사적 현재 시제는 직접

화법의 속성이며 서사의 클라이맥스나 클라이맥스 직전에 사용하면 적절하다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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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특히 <C-51>의 ‘이제’는 ‘그때’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화자는 ‘이제’를 사용

함으로써 현장감 있게 표현하려는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

(14́)(가)어,그래가지고 <C-50>인제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실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야,그때 <C-51>이제,케이비에스가 남산

에 있었으니까,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야.

(나)어,그래가지고 <C-50>그때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실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었던 거야,그때 (<51>∅)케이비에스가 남산에

있었으니까,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였어.

따라서 이와 같이 시제전환표지로서 ‘이제’를 사용할 때에는 ‘이제’가

시간부사와 담화표지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아래 예문(15)

를 살펴보자.

(15)어떤 친구들은 <C-52>이제,강박관념이니까 외긴 왰는데,(네)어쩔 수 없이,

<C-53>이제 써논단 말야,흘로어에다 <C-54>인제 싹 (바닥에다가요)바닥에

자기가 엎드린 데,사극같은 경우에,신하는 (사극,네)엎드리면 그러믄,써논단

말야,(네)카메라에서 쓱 보니까 솔직히 상습적으로 써논단 말야,몇마디를,(네)

걱정이 돼서 <C-55>인제 써논건데,(네)카메라맨한텐 불성실허게 뵌거야,

앞선 예문(14)과 위의 예문(15)는 담화 맥락상 이어지는 구조인데,계

속해서 생방송 드라마의 어려움에 대해 출연자가 토로하면서 그 당시 일

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C-52>의 ‘이제’는 발화를 시작하고 후행

발화와의 사이에 짧은 쉼을 두고 있지만 발화 길이가 워낙 짧고 분명하

게 들리지 않아서,‘이게’혹은 ‘예’처럼 들리기도 한다.<C-53>의 ‘이제

써 놓는단 말야’와 <C-54>의 ‘이제 싹 바닥에,자기가 엎드린 데,사극

같은 경우,신하는 엎드리면 써 놓는단 말야’의 경우 현재 시제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는 시간부사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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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제’가 상황의 전환이라는 의미 속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C-54>의 ‘인제’는 상황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이고,<C-55>의 ‘이제’는 대사를 미

리 써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52>,<C-53>,

<C-54>,<C-55>‘이제’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52 125.8 137.8 119.8 - 113.673 63.342 53.44 56.87 46.04

53 134.9 104.2 - 176.361 - 54.28 52.77 56.12 50.45

54 93.2 90.6 - 242.712 - 52.07 47.98 51.65

55 154.5 136.9 153.2 123.9 - 161.002 - 49.57 56.07 45.42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의 발화 길이가 모두 짧게 나타

나고,‘이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았다.기존의 논의에서 담화표지

의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앞말과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

는 경향이 있으며,그 밖의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본고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분석 결

과와 비교할 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담화표지의 음운적 특징을 논함에 있어 발화 길이나 쉼의 유무,쉼의

길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의 높이나 세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이다.<C-53>는 시간부사에 가깝게,<C-54>은 담화표지에 가깝게 판단

되는데 음의 높이를 살펴보면 <C-53>보다 <C-54>의 높이가 낮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C-55>의 ‘이제’는 ‘써 놓았다’는 사실을 반

복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표지이므로 발화 길이는 짧지만 음

의 세기가 높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예문(16)에서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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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제의 전환을 살펴 볼 수 있다.

(16)어,자기는 약간의 덜떨어진,그런 캐릭터로 봤는데 정상이다,정상인으로 해,머,

이런 게,근까 준비를 전혀 못하게,만들어 놓고,이케 던지니까 아마 그 친구도,

아마 정재영 씨만큼이나 끝날 때까지 (네)힘들어하고 (네)대신 그 힘든 게

<B-4>인제 개인적인 굉장한 욕구로 와서 (네)아마,그 영화 속에 보여지는 그

미친 듯한 연기가 아마,이케 (아)몇 장면이 나오는데 (네)어,저는 아마,그런

장면들이 관객들한테 굉장히 새롭게 어필되지 않겠는가.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4 126.3 112.5 125.2 100.9 - 257.466 - 57.71 62.58 50.05

영화를 찍을 때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배우가 겪은

어려움을 감독인 자신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담화에서 과거 시

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여기에서도 ‘인

제’의 앞뒤에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이러한 표지는 바로 화자와 청자

를 일시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으로 되돌려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묘

사하는 장치라고 생각된다.이러한 표지는 시간부사로서의 기능과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때/그 당시’등으로 바꾸어 표

현해도 자연스럽다.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사전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17)(가)철수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나)철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18)(가)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나)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위의 예문 (17),(18)에서와 같이 ‘이제’와 ‘지금’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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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이기 때문에 담화표지로서 사용될 때에도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아래 예문(19)를 살펴보자.

(19)B:빠르면 세 시간,어,세시간 반에서 네시간씩 매일 걸리는데 (네)그니까 저희

가 만약에 여덟시나 아홉시에 영화를 찍으면,정재영 씨는 두시나 세시에 일어

나서,이미 분장을 하고 (아,그랬군요)일절 식사를,일절 못 했고,(네네)그냥

그냥 기다리고 (네)또 모습이 노인 역이기 때문에 (네)우리가 말을 걸어도 대

답을 안 했어요.(네)그,특히 농담은,한마디도 안 했고,(몰입하려고 미리)

네,감정에,이게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사가 (네)그래서 스,

아마,정재영 씨는 아마,말 못하는 아마,고통을 엄청나게 안았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의 특성상 분장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

고,그래서 배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담화표지 ‘지금’

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위의 예문에서도 시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만약 위의 예문을 과거 시제에 맞게 바꾸면 아래와

같은데 (20-나)와 같은 예문은 어색하게 들린다.

(20)(가)이게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사가…

(나)이게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대사가…

(다)그게 그때 자기 얼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대사가…

위의 예문(20-다)에서 ‘이게’대신 ‘그게’를 사용하고 ‘지금’대신 ‘그때’

를 사용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실제 담화에서는 (20-가)와

같은 입말 담화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사실을 발화 당시의 상황처럼,그

리고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시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담화표지 ‘지금’의 음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화 길이나

음의 높낮이,세기 등에 있어서 앞선 예문(16)의 <4>의 ‘인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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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지금’ 후행 쉼

지금 102.7 111.7 95.7 - 345.108 - 57.33 62.22 48.23

‘지금’은 ‘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부사로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담화표지 ‘이제’가 나타날 위치에 ‘지금’이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하지만 담화 전체에 나타나는 ‘지금’의 횟수가 ‘이제’의 횟수에 비

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발화자 A,B,C가 사용하는 ‘지금’의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이제’의 횟수 14 22 75

‘지금’의 횟수 11 13 14

표 4-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와 ‘지금’의 횟수

‘이제’를 사용하는 횟수는 발화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을

사용하는 횟수는 발화자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즉

담화표지의 사용이 개인적 특성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부

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담화 전개 표지

Schiffrin(1987:230)은 ‘Now’가 담화의 진행에 따라 화자에게 떠오른

생각의 단위나 전제,혹은 참여자틀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아

래 예문(21)를 살펴보면 출연자인 감독이 다음 작품 구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애환을 주제로 하여 다음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출연자가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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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백:그 엄마들이 시들어가는 것이 어떤 차원,어떤어떤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B:아니,그,예를 들면 <B-13>이제 교육열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B-14>인제 본인,본인의 만족인지,아이들 다치게 만드,(대리만족)예,이

런건지,정확하게 모르겠지만,지금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B-15>은제

공공의 적이라는 게 저는,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네)예를 들면 정말

사교육 열풍의 가장 중심에 있는,이 엄마들 몇 명만,막 다큐멘터리 좇듯이

한번 좇아가보면,거기 정말,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네)그래서

이건 정말 공공의 적이다,우리한테는 지금 이 시대에,이런 얘길 한번,어,짐

첨 드리는 말씀인데.(네)스,그동,그동안에 만들었던 공공의 적이 굉장히 눈

에 보이는 적들이래면,<B-16>인제 이런 정도로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

닌가 하는.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3 98.3 189.9 132.6 - 108.420 - 60.51 62.53 52.61

14 125.9 117.9 128.0 111.1 127.5 - 147.520 - 56.67 59.84 44.59

15 111.3 106.9 115.6 106.3 112.6 - 263.506 - 59.69 61.90 44.41

16 112.8 120.7 123.170 137.694 - 51.65 62.37 60.99

위의 예문에서 <B-13>,<B-14>,<B-15>의 ‘이제’는 이야기를 전개

해 나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화자는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연결하고 있다.그리고 <B-16>

의 ‘이제’는 선행 발화를 정리하면서 시간부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21)에 나타난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는 <B-13>,<B-14>,

<B-15>의 ‘이제’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으며,음의 높낮이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단지 <B-15>의 ‘은제’는 후행 발화가 ‘공공의 적’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사교육에 몰두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공공의

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약간의 주저함이 나타나는 것을 발화 길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B-15>의 ‘은제’발화 길이가 다른 담화표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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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 것에서 화자의 발화시 심경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B-16>의 ‘인제’는 선행 발화를 정리하면서 선행 발화와의 사이

에 쉼이 나타났다.이러한 쉼은 다른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 발화를 아우르면서 ‘이제’가 후행 발화에 연결되어 ‘이제부터 만드

는 작품에 자신의 그러한 심리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발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예문(22)를 살펴보자.아래 예문에서는 출연자가 고생하면서 촬

영한 자료화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담화가 이어지고 있다.

(22)(자료화면)

백:어우,비 많이 맞으셨어요?저 때?

C:어,비 많이 맞았어요.저것도 <C-5>이제 야외에서 대단히 <C-6>이제,정

밀하게 찍느라고 (예예)여러 각도에서 찍다보니까 <C-7>인제,(네)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5 135.0 128.1 143.3 114.5 - 200.767 - 57.13 54.92 58.01 51.69

6 140.2 117.6 124.1 87.6 - 335.227 49.535 51.72 48.02 52.43 38.21

7 113.2 94.4 105.1 90.5 - 260.685 111.546 52.16 47.65 52.22 44.33

출연자가 비를 많이 맞으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가 3번 나타났다.만약 위의 예문을 글말 담화로 표현

한다면 ‘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입말 담화에서는 이러한 담화표지가 많이 나타나고 위 예문

의 발화자는 특히 ‘이제’를 자주 사용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이제’가 잇달

아 나타났다.

위의 예문(22)에 나타난 담화표지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자 C의 발화 중 <C-5>,<C-6>,<C-7>에 나타난 ‘이제’나 ‘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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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의 뒤에 짧은 쉼이 나타났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의 세기에서도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담화 구조의 첫머

리에 ‘어,비를 많이 맞았어요’로 시작되고 <C-7>의 ‘인제’다음에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라는 발화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처음 담화의 주제

로 돌아가고 있다.이러한 예는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자주 나타나는 것

인데,특히 동일한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담화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4.후행 발화 강조 표지

담화표지는 담화를 전개하는 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후행 발화를 강

조하는 역할도 한다.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거나 선

행 발화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문(23)과 같다.

영화 ‘이끼’를 촬영하고 나서 만화를 그린 원작자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출연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담화 구조이다.

<B-3>의 ‘인제’앞뒤에 나타나는 ‘나머지 부분’과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

분’은 동일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23)오히려 만화가 분량이 워낙 많아서 (네)저걸 어떻게 줄일까가 궁금했는데 (네)

만화 속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네)인데 비약하고 간 부분이 우리

영화 속에 있다,(아)그래서 스,작가로서 되게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해,

했는데요,(네)그래서 그게 다 보여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네)나머지 부

분도 특히 <B-3>인제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에 대해서,난 이런 감성으로 영

화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만화에는 없지만,내가 써보겠다 그

래서,이렇게 써서 원고도 보내주고,원작자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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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도’라는 선행발화가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도’가 아닌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에 대해서’로 발화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즉 담화표지 ‘인제’를 사용하여 선행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행 발화에 대한 오류 수정도 함께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B-3>의 ‘인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3 127.1 113.7 120.2 112.0 - 141.148 - 60.19 57.84 60.66 58.83

‘인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음의 높낮이도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음의 세기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인제’앞에

‘특히’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즉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담화표지 ‘인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후행 발화를 강조하면서 선행

발화에서 나타난 오류까지 수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백:그,정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C:아니,그,나로선 큰 경험이구,(네)거,거,한 때는 상당한 보람이에요,정치

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네)이,<C-73>이제 이런

사람은 조건여하에 상관없이,계속해서 출마하는 사람들,(네)되든 안되든

떨어져도 또 나오고,또 나오고,근 직업이에요,(네)근데 우리는,국회의원

이 직업은 아니단 말야,(네)근 다이,자의든 타의든 일정 기간 선출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허는 거란 말야,국회내에서 그,이건 봉사란 말

야,그,직업이 아니란 얘기야,(네)어,(그런 생각에서 하셨다는 거죠?)아,

물론이죠.

위의 예문(24)에서는 연기자로서 정치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그런데 <C-73>의 ‘이제’앞뒤로 같은 의미의 발화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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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조건 여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출마하고,

되든 안되든 떨어져도 또 나오기 때문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은 차별화

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봉

사로 생각했다는 화자의 발화가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만약

위의 예문에서 ‘이제’와 ‘이제’의 다음에 이어지는 부연설명을 빼고 담화

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4́)백:그,정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C:아니,그,나로선 큰 경험이구,(네)거,거,한 때는 상당한 보람이에요,정치

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네)근데 우리는,국회의원

이 직업은 아니단 말야,(후략)

담화표지 ‘이제’와 함께 그 뒤에 따르는 부연설명을 빼고 담화를 구성

한 위의 예문(24́)을 보면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의 예문 (24)와 비교할 때 국민을 위

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던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여겨진다.따라서 화자는 ‘이제’와 함께 후행 발화를 덧붙

여 선행 발화를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거기에 자신의 심경

까지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의 예문(24)에 나타난

<C-73>‘이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73 170.1 194.1 191.2 - 118.458 - 54.18 57.63 55.62

‘이제’의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발화 길이가 아주 짧고 ‘이제’의 앞뒤

에 쉼이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다른 담화표지의 비해 음의 높낮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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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유지되고 음의 세기가 크게 유지된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화자는

담화표지 ‘이제’를 사용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일 뿐만

아니라 운율적 자질까지 얹어서 후행 발화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심리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아래 예문(25)에서는 아역 배우들의 타고난

소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신세대 연기인들이 타고난 재능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화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5)백:아역들이 아주 잘해서 (네,잘해요)또 그 인제,신세대 연기인들 있잖아요,

또,워낙,그 인기도 많구요,(음)그,아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C:음,달르죠,달른데,<C-38>인제,성인연기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

고 되는 건 아닌 거고,연,후발적으로,자꾸 개발해야 됩니다,거 요즘,보게

되면 <C-39>인제,젊은 친구들이,(네)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소

재들요?)정말 잘 생기고 정말 멋있고,쭉쭉 뻗고,다 좋은데,문제는,얘,얘

네들에게 기본적인 조건을 지금 더 단단하게 다지는 이 과정이 짐 우리가 부

족하단 얘기예요,

예문(25)에 나타난 발화자 C의 담화를 살펴보면 아역 배우들은 천재적

인 재능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신세대 연기인들은 성인 연기

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질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C-38>의 ‘인제’다음에 후행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C-39>의

‘인제’는 예전과 달리 요즈음 활동하는 젊은 연기자들의 외모 조건이 아

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부사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아래 예문과 같이 ‘인제’의 위치를 바꾸거나 생략해도

자연스러운 입말로 여겨진다.하지만 (25́-가)와 같이 발화하면 시간부사

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젊은 연기자들의 외모가 훌륭하다’라는 내용

의 후행 발화를 강조하는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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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나)

(다)

(라)

요즘,보게 되면 <39>인제,젊은 친구들이,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내가볼땐 <39>인제,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내가볼땐 소재들이 <39>인제,너무 좋아요

요즘,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C-38>,<C-39>의 ‘인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38 135.8 133.5 183.9 171.3 177.3 - 376.627 226.472 56.16 45.49 58.48 42.81

39 151.3 177.8 158.0 - 107.316 44.222 53.86 57.49 43.38

음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 발화 다음에 쉼 없이 ‘이제’의 발화가

이어지고 ‘이제’다음에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C-38>

의 ‘인제’발화 길이가 길고 ‘쉼’도 훨씬 길게 나타난다.음의 높낮이도

처음에는 낮게 시작되지만 발화 마지막에 아주 높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즉 발화 길이나 쉼,음의 높낮이를 보면 후행 발화에 집중해서 설

명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실제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C-38>의 ‘인제’다음에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긴 설명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화자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망설임 표지

담화표지의 기능 중에서 여러 논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용

적 기능 중의 하나가 시간 벌기 기능이다.시간 벌기는 화자가 후행 발

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발화를 유지하고 싶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껄끄러운 발화가 이어질 때 나타나는 기능이다.본고에서도

이러한 예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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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하거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이어질

때 혹은 금기시 되는 표현에 대해 후행 발화가 이어질 때 담화표지 ‘이

제’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26)에서는 출연자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

록한 시트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특징

때문에 ‘야동 순재’로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출연자 자신도

사적인 생활에서는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지만 그런 영상물을

본다는 것이 예전에는 금기시되던 사회적 분위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

다.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인물이 드라마 중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는 것에 대해 자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C-23>의 ‘이제’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26)백:네,야한 비디오 보실 일이 평상시에 없으실 거 아니에요?근데 짐 야동 순

재로 이렇게 (음)이름이 이렇게 많이

C: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은,물론 없죠,근,내가 머,잘 할 줄 모르니까,그나마

방식을 모르는데,그런데 물론 그,우리가 젊었을 땐 비디오를 통해서 좀 봤

죠,(네헤헤)근,머,누구나 자기고 있는 관심사기 때문에 안 볼래야 (네)안

볼 수 없는 거지만은 (네,네)그러나 <C-23>이제,그걸 봤을 때,우리때만

해도 그거는,금기란 말이에요,(네)그담에 걸 보게 되면,어떤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예)그,젤 첨에 그,하이킥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내가 좀 거부반

응 일으켰어요,(네)아무리 우리가 시트콤이지만 그런거꺼정 해서 웃겨야되

겠냐,(후략)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23 163.8 160.3 178.3 124.1 - 198.533 577.586 48.74 55.85 51.10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의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쉼이 뒤따

르고,음의 높낮이는 전체적으로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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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평상시에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회자의 말에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발화를 먼저 하면서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리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곧 이어지는 발화에서는 그러한 행위

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판단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화표지의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쉼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 예문(27)를 살펴보자.성인 연기자들이 타고난 재능에 만

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C-39>의 ‘인제’는 담화 초기에 발화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

시 덧붙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그리고 <C-40>의 ‘인제’에

서는 소질을 개발하고 있는 신세대 연기인 중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예를 들고 있다.‘근까 인제 재밌는 건’이라고 발화를 시작하면

서 실제 시트콤 드라마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했지만 연기력을 다지기 위

해 동숭동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특정 연기자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다.

(27)백:아역들이 아주 잘해서 (네,잘해요)또 그 인제,신세대 연기인들 있잖아요,

또,워낙,그 인기도 많구요,(음)그,아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C:음,달르죠,달른데,<C-38>인제,성인연기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

고 되는 건 아닌 거고,연,후발적으로,자꾸 개발해야 됩니다,거 요즘,보게

되면 <C-39>이제,젊은 친구들이,… (중략)… 근 뭐냐,연기 바탕이 없기

땜에 그런거라,머,<C-40>인제 그래가지고 정신 좀 채리고,머리 좀 좋은

사람들,그 생각있는 사람들은 물론,후천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지,이건 아니

구나,(네)해서 또 가서 연극허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네)근까

<C-41>인제,재밌는 건,우리 먼저 하이킥의 정일우 겉은 군은,짐 동숭동에

서 연극하고 있어,(네)거,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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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옛날 우리 땐요,(네)그때는,예를 들어서 그 당시 <C-42>인제,우리 티비씨의

톱스타가 결국은,텔레비전 영화계의 톱스타예요,(네)장미희,정윤희,유지인,

(트로이카라고),거,트로이카가,텔레비전의 스타뿐만 아니라 영화계 스타라고,

(네네네)한참 잘나갈때,(네)근데,거기 편차가 쪼끔 있어,(네)<C-43>인제,

젤 퍼스트란 아가 장미희라고,(네)그,장미희는,… (중략)… 정윤희는 용모상

으로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정말 예뻤죠)어,싸이즈래든지,다만 이 친

구가 <C-44>인제 부산출신이니까 방언이 조금 있었는데 … (중략)… 유지인

씨는 적어도 제대로 중대 영,연극영화과를 나온 사람이에요,근데 <C-45>인제,

연기를 개안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단 말야,(네)티저,대사 구사력에 대한 문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40 107.3 186.4 126.7 - 187.783 - 56.41 51.84 56.43 42.57

41 140.3 110.4 125.0 109.6 - 285.516 783.326 54.70 51.32 56.37 46.52

<C-38>,<C-39>의 ‘인제’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

는 논하지 않겠다.먼저 <C-40>의 ‘인제’를 살펴보면 성인 연기에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화용적 기능은 앞서 논의했던 후행 발화에 대

한 강조라기보다는 발화를 마무리하고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그러나 <C-41>의 ‘인제’를 살펴보면 음의 높낮이나 세

기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쉼이 뒤따르는 것

을 알 수 있다.긴 쉼이 뒤따른다는 것은 후행 발화에 대해 강조하거나

혹은 망설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의 예문(27)에서는 망설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라 방송에서 특정 인물의 이

름을 거론한다는 것은,설령 좋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더라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수 있다.아래 예문(28)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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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게,어느 과정을 뛰어 넘어야,그게,이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데,고 한

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상당히 고전을 헙니다,그럼 <C-46>이제,편차가 생기

는데,우리는 개인 지도를 해 줬다구,아 불러가지구 (네네)좀 딸리는 친구를 불

러서,(… 중략 … )이러고 가르쳤다고.

예전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

면서 위의 예문(28)에서도 특정 연기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연

기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먼저 특정 방송국에서 유명세를 누

리던 세 명의 연기자가 영화계에서도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세 명의 연기자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난다.그런데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화자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C42>～<C46>의 담화표지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42 64.6 50.3 115.7 60.6 52.8 - 270.113 557.013 56.15 49.53 56.77 47.54

43 151.5 174.2 126.3 - 202.339 53.028 50.95 55.93 49.80

44 79.9 151.1 85.2 150.5 129.8 - 246.930 75.158 54.12 49.83 56.69 43.83

45 167.3 162.4 188.6 151.7 - 239.380 596.638 52.58 56.02 44.35

46 114.5 92.3 195.0 168.8 - 179.539 582.213 56.85 52.25 56.30 40.31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유명세를 누렸던 연기자라 할지라도

실제 이름을 거론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C-42>의 ‘인제’다음에 긴 쉼

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음의 높낮이도 대체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일단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다음부터는

<C-43>의 ‘인제’다음에 ‘제일 잘 나가던 연기자가 장미희였다’는 사실

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침없이 발화가 이어지고 쉼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아주 짧은 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C-44>의 ‘인제’는

‘정윤희’가 부산 출신이라서 방언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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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3>과 거의 비슷한 발화길이와 쉼이 나타난다.

다음에는 ‘유지인’이라는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앙대학

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연기자였지만 대사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

가 있었고,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따라서 <C-45>

의 ‘인제’다음에 긴 쉼이 나타나고,선행 발화와 반대되는 내용의 후행

발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음의 높이가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연극영화과

를 졸업했지만 대사 구사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발화가 이어지는데 음의

높낮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그리고 <C-46>의 ‘이제’다음에 계속되는 발화에서는

연기력에 편차가 생기고 선배들이 연기지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여기에서는 선행 발화에 이어지는 내용의 발화이지만 대사를 제대

로 구사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연기력에 편차가 생겼다는

발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 연기인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C-46>‘이제’이후에 긴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표지 ‘이제’는 쉼 대신 사용되는 표지

인 동시에 시제전환표지로도 사용되고,담화를 전개하거나 후행발화를

강조하거나 화자의 망설임을 표현할 수 있는 표지이다.본고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의 앞이나 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것은 ‘이제’가 쉼의 자리에 대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제전환표지로 사용되는 ‘이제’는 과거 사실을 현재 사실처럼 이

야기함으로써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장치로 사용된 표지이다.이

러한 경우 쉼이나 발화 길이,음의 높낮이,세기 등에 있어 특이한 점이

관찰되지 않았다.오히려 담화를 전개하거나 후행발화를 강조하거나 망

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제’의 발화 음이 높거나 길거나 세거나 혹은

쉼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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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담화표지 ‘이제’․ 시간부사 ‘이제’

4.1.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의 비교

일상 생활에서 입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

어지는 언어 행위이다.흔히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은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시간적 개념일 뿐,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규명하기 어

려운 개념이다.발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

르고,‘현재’라고 설명하려 했던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인간은 발화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발화 시각 이전의 상황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그 중의 하나가 시간부사19)이다.

최현배(1971:594-595)에 따르면 시간부사는 ‘때 어찌씨’라 하여 ‘그 일

이 들어남을 때로써 꾸미는 어찌씨’라고 하여 ‘이제,인제,방금,금방,오

늘’등을 예로 들어 ‘이적의 때의 점을 보이는 때 어찌씨’로 풀이하였다.

손남익(1995:20-22)은 “부사는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고

문장 내의 요소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한정하는 요소이다”라고 밝

히면서 아래20)와 같이 부사를 분류하였다.

19)심정애(1990:188)는 시간부사가 시간성을 표현해 주되,시계시간이나 물리적인 시간

그대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어떠한 시간적 상황에 있어서 화자의 인식 정도나

또는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 표현된다고 언급하였다.

20) 1.문장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정,통사론적 위치의 제약 있음.

① 서법부사 :문장의 의미를 수식․한정

② 접속부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

2.성분부사 :용언의 의미를 수식․한정한다.

① 통사론적 자유부사 :시간부사,장소부사

② 통사론적 제약부사 :양태부사,정도부사,부정부사

③ 통사론적 준제약부사 :상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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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부사 ‘이제’는 통사론적 위치의 제약 없이 문장 내에서 서

술어 앞의 어떠한 위치로도 이동이 가능하다.21)

(29)(가)이제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철수가 이제 밥을 먹었다.

(다)철수가 밥을 이제 먹었다.

그리고 손남익(1995:76)에서 시간부사는 의미론적 제약으로 인해 긍정

문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와 부정문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있다고 언

급하였다.22)

그렇다면 시간부사 ‘이제’와 사전상의 의미가 유사한 ‘지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이제’와 ‘지금’은 어휘 의미가 거의 유사한 시

간부사로서 장영미(2010:33-39)에서도 ‘이제’와 ‘지금’은 제2언어 학습자

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인 표현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

습자들이 구별하기 어렵고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라고 밝혔다.

21)그러나 이철우(1982:34)에서는 수식받는 말 앞에 놓임이 원칙이고,놓이는 위치에 따

라 의미 차이를 수반함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의 세 문장을 예로 들었다.

(가) 인제 염려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 염려없이 인제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 염려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인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22)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부정문과 호응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

(가)철수가 이제 왔다.

(나)철수가 아직 안 왔다.

(다)철수가 이제 온다.

(라)철수가 아직 안 온다./이제 안 온다.

(마)철수가 이제 오겠다.

(바)철수가 이제 안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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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나는 지금/이제 대학생이다.

(나)나는 지금/이제 기숙사에서 산다.

(다)나는 지금/이제 한국어를 전공한다.

위의 예문(30-가)에서 ‘나는 지금 대학생이다’라는 표현은 현재시점에

자신의 신분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반해,‘나는 이제 대학생

이다’는 현재시점에 대학생이라는 의미 외에 발화 시각 전의 상황에서는

대학생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30-나)의 예문에서도 ‘나는 지금

기숙사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현재시점이 포함된 기간에 기숙사에서 살

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반해,‘나는 이제 기숙사에서 산다’라는 표

현은 발화시각을 포함한 현재 시역 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음을 나타낸

다.(30-다)의 예문 ‘나는 지금 한국어를 전공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

점 혹은 현재 시점이 포함된 기간에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반해 ‘나는 이제 한국어를 전공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점 혹은 현재

시점을 포함한 미래의 시간에 계속해서 한국어를 전공할 것이라는 의미

를 나타내고 그 전의 상황은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을 동시에 나타낸

다.즉 ‘이제’와 ‘지금’은 ‘now’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31)(가)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나)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제다. (×)

(다)당장 나가라,지금 당장! (○)

(라)당장 나가라,이제 당장! (×)

위의 예문(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단순한 현재시점,혹은 현

재시점이 포함된 짧은 시간을 표시하는 데 반해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담화에는 어울리지 않



-58-

는다.

위의 예문 (31-나),(31-라)와 같이 단순한 현재 시점을 표현하는 담화

에는 ‘이제’를 사용할 수 없고,‘이제’는 ‘지금’보다 넓은 시간대를 나타내

면서 발화 전후의 상황이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아래 예문

(32)에서 ‘이제’를 ‘지금’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가 단순한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의

미하는 ‘현재바꿈 시점’23)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아래 예문(32)를 살펴보

면,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한다’,혹은 ‘안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

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시간부사

로서 ‘이제’를 사용한다.

(32)백:그거 하시다가 그렇게 안 된 거군요.

B:네,이번에 이끼가 아무리 잘 되도 이제/
*
지금 안 합니다.그거.

백:아,이끼는 잘 돼도

B:잘되면 이,저만 이제/
*
지금 계속 찍어서

백:아끼셨다가,아,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는 화자의 발화 심리나 태도를 나타냄

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아래 예문(33)에 나타난 대화를

살펴보면,시간부사 ‘이제’의 쓰임은 자연스럽지만 시간부사 ‘지금’의 쓰

임은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고 만다.그것은 화자 B의 반문적 대답에 부

정적이거나 비난,원망 등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3)A:이번에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

B:그걸 이제 알겠어?/
*
그걸 지금 알겠어?

23)장영미(2010)은 시간부사 ‘이제’가 현재 시점 영역 중에서 ‘현재시작 시점’,‘현재끝남

시점’,‘현재바꿈 시점’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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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의미가 내포된 문장에서 ‘지금’의 쓰임은 불가능하고 ‘이제’의

쓰임이 가능하다.거기에 운율적 자질을 더한다면 화자의 감정을 더 또

렷이 드러낼 수 있다.즉,시간부사 ‘이제’는 단순한 현재 시점이나 현재

시점이 포함된 시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상황

이나 정보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고,화자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라는 것이다.이와 같은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의 차이 때문에 시

간부사 ‘이제’는 담화표지로 널리 쓰일 수 있는 반면,시간부사 ‘지금’은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가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지만 시간부사 ‘이제’를 사용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담화표지 ‘이

제’또한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화자의 발화 심리를 더 자세히 전달

할 수 있다.거기에 운율적 요소24)까지 더해지면 화자의 발화 태도를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시간부사

담화표지

그림 6-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의 여러 가지 유형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가 시간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①과 같은

24)NancyBonvillain(한국사회언어학회 편역,2002:18)에서 인간 언어는 자․모음의 사

용과 더불어 언어의 소리나 리듬을 대조시키기 위해 운율적 혹은 초분절음적 자질을

사용하는데 의미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운율적 자질은 강세,음조(pitch),음장(length)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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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재 시점이나 시역의 상황을 설명하는 어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시간부사 ‘이제’가 어휘 의미의 변이나 전환 과정을 거쳐 의미 전

달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지만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담화

표지로 사용된다.거기에 운율적 자질을 얹음으로써 화자의 다양한 감정

까지 드러내는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25)

그러나 실제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는 ①이나 ⑤와 같이 완전한 시간

부사나 완전한 담화표지로 쓰인 것보다는 ②,③,④와 같은 중간 단계의

‘이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즉 구어적 문어담화나 문어적 구어

담화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시간부사 ‘이제’와 담화표지 ‘이제’가 양분되

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담화를 분석해 보면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예문(34)을 살펴

보자.

(34)백:그거 하시다가 그렇게 안 된 거군요.

B:네,이번에 이끼가 아무리 잘 되도 <B-8>인자 안 합니다.그거.

백:아,이끼는 잘 돼도

B:잘되면 이,저만 <B-9>인제 계속 찍어서

백:아끼셨다가,아,그렇게 될까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두 편이나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사

가 어려운 재정 상태를 겪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선행

25)최영자(2003:24-25)에 따르면 시간부사 ‘이제’가 내용어로서 가졌던 본디 의미가 퇴

색되면서 서술어 수식의 기능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

는 담화표지 ‘이제’로 바뀌었다고 언급하였다.

26)이기갑(1995:269)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의 기능은 시간부사 ‘이제’의 기능과 완전

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간부사 ‘이제’나 담화표지 ‘이제’가 모두 이전의 지속된 상

황이나 행동을 전제하면서 발화 시각 이후에는 그 전의 상황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중간 단계의 ‘이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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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서 펼쳤다.흥행이 된 영화 다음에 영화사에 도움을 준 지인들에

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로 인해

영화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치기를 부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B-8>과 <B-9>에 나타난 ‘인자’

와 ‘인제’는 담화 맥락으로 보아 시간부사로 판단되지만 실제 발화를 들

어보면 담화표지처럼 느껴지는데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8 101.9 110.8 108.2 - 118.381 - 57.82 61.22 58.46

9 96.9 84.2 91.8 75.7 - 333.539 - 55.61 50.65 57.73 41.91

<B-8>의 ‘인자’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에 쉼 없이 연결되어 발화되

고,음의 높낮이도 낮아서 담화표지의 전형적인 운율적 특징을 보인다.

단지 음의 세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는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 그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이제’

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B-9>의 ‘인제’도 쉼 없이 연결

되어 발화되고 음의 높낮이나 세기에서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B-8>의 ‘인자’에 비해 음의 길이가 두 배 이상 길게 발화될 뿐이

다.이와 같은 ‘인자’나 ‘인제’등은 시간부사와 담화표지 중 어느 한 가

지라고 구분하여 단정할 수 없는 ‘이제’인 것이다.앞서 논의했던 쉼 대

용 표지에 나타난 ‘이제’나 시제 전환 표지에 나타난 ‘이제’등도 마찬가

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가 여러 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

은 경우 어느 것을 담화표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아

래 예문(35)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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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백:그러세요?아니신 거 같애요,이끼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B:아뇨,점점 더 무서워지구요,그리고 영화는 언제나 지나가는,지나가기 때문

에 제가 좀 이렇게 과걸 빨리 잊는 편이거든요,(네)그래서 다시 현실로,실

미도 전과 상,똑같이,(네)똑같이 긴장하고,그리,그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

요,왕의 남자가 흥행이 됐을 때 (네)그때 투자와 제작자로 이렇게 임벌버했

는데,그 때는 정말 아,흥행이 싫더라구요,(그 영화의 흥행에?)아,두번째

이게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 아, <B-20>인젠 내가 <B-21>은제,

<B-22>이제,뭘 해야 되나,예를 들면,(네)그래서 좀,흥행이라는 그,단

어가 (네)좀 싫어지더라구요.

영화 흥행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이제’가 세 번

연속으로 나타나고 ‘흥행이 싫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맞

지 않는 화자의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다.‘이제’가 세 번 나타나고 있는

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내용은 ‘흥행이 싫다’라는 동일한 명제의 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단지 선행 발화에서는 ‘흥행이 싫다’라는 직접적 언

급을 했고,후행 발화에서는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흥행

이라는 단어가 싫어졌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B-20>,

<B-21>,<B-22>에 해당하는 음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20 110.1 100.8 119.3 104.7 256.955 61.15 57.16 62.80 54.69

21 122.3 107.9 126.5 97.5 408.001 103.379 60.98 58.22 62.69 53.50

22 158.5 91.4 103.0 351.985 763.986 50.01 63.15 49.61

‘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아,인젠내가은제∨이제∨∨∨∨∨∨∨뭘 해야 되나,

예를 들면,(네)그래서 좀,흥행이라는 그,단어가 (네)좀 싫어지더라구요.

‘인젠내가은제’가 마치 하나의 발화체인 것처럼 나타나고,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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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쉼이 나타난다.그리고 다시 ‘이제’가 발화된 후 아주 긴 쉼이 뒤따

른 후에 ‘흥행이라는 그 단어가 싫어진다’라는 내용의 발화를 망설이면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담화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흥행

이 싫어졌다는 자신의 표현을 청자나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화자가 고민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그래서 <B-22>의

‘이제’뒤에 긴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망설임의 표

지로 쓰인 ‘이제’는 시간부사일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선행 발화에서 ‘흥행이 싫더라구요’라고 발화하고 나서 ‘두 번째 천만

을 넘기고 나서 이제는 뭘 해야 하나?’라는 발화를 덧붙이려고 했는데,

청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후행 발화 전체

를 아우르고 문장 전체에 부사로 연결된다.

(35̋)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아,인젠 내가 은제∨이제∨∨∨∨∨∨∨뭘 해야 되나,

↑ ↑ ↑

(부사) (담화표지)(부사)

예를 들면,(네)그래서 좀,흥행이라는 그,단어가 (네)좀 싫어지더라구요.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담화 맥락에 따른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아야 하고,운율적 특징까지 함께 고찰해야 한다.

4.2.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비교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다룬 출연자 A의 담화를 살펴보면 다른 두 명

의 화자에 비해 ‘이제’를 매우 적게 사용한다.시간부사로 사용된 ‘이제’

와 담화표지로 사용된 ‘이제’,그리고 중간 단계의 ‘이제’를 구분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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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에 따른 사용 횟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담화표지 ‘이제’ 2(14.3%) 9(40.9%) 39(52.0%)

중간단계 ‘이제’ 4(28.6%) 4(18.2%) 33(44.0%)

시간부사 ‘이제’ 8(57.1%) 9(40.9%) 3 (4.0%)

전체 ‘이제’ 14 22 75

표 5-발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이제’를 가장 적게 사용한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시간부사로 ‘이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발화자 C의

경우에는 담화표지로 ‘이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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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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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담화표지 ‘이제’

중간단계 ‘이제’

시간부사 ‘이제’

발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를 담화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화 습관에 따른 것일 수 있다.하지만 ‘이제’를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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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자의 경우 대부분 담화표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를 적게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부사로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담화표지 ‘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자는 담화표지의 화용

적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일까?담화표

지 ‘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발화자 A의 경우 쉼이 자주 나타나고

오래 나타난다든지,선행 발화를 반복한다든지 혹은 ‘머’를 자주 사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결국 화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명제 의미와 함께

자신의 발화 심리를 청자에게 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담화표지는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Ⅴ.결론

담화표지는 명제의 의미와 함께 화자의 발화 태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다.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이제’를 중심

으로 입말 담화에서 나타나는 ‘이제’의 운율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담화표지 연구에서 운율의 역할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아

본고에서는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의 운율적 특징 중에서 음의 높

낮이,길이,세기,쉼 등을 측정하여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이제’가 시간부사의 어휘적 의미에서 담화표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전

제 하에 현재 발화 시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와 상황의 전환이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제’가 있음을 보았다.‘이제’는 단순한 시점이

나 시간이 아닌 상황의 전환을 드러내는 시간부사로서 담화를 진행하면

서 화자의 의식의 전환을 표현하거나 선․후행 발화 등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담화표지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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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첫째,세 사람의 인터

뷰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화용표지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백이면 백 사람의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몇 가지의 유형이 나타날 것인데,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그 중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

다.둘째,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구어 자료로 쓰기에

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TV 인터뷰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전에 제작진과 협의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담화의 진행 방향이나 편

집이 되는 부분도 제한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말할이의 특성이 방송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것

이라 전제하였고 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화용적 기능을 고

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전사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귀에는 담화표지를 걸

러 버리는 보이지 않는 망이 있다고 생각된다.반복적으로 들어야 겨우

들리는 담화표지가 있는데 일상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담화표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흘려 듣게 되지만,청자는 담화표지를 통해서 화자의 발화

심리를 눈치 챌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 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에 비해 발화

길이가 짧고,선행 발화나 후행발화에 쉼과 함께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시간부사라 할지라

도 화자의 발화 심리에 따라 담화표지보다 발화 길이가 더 짧을 수도 있

고,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앞뒤에 나타나는 쉼을 살펴보면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가

선·후행 발화에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쉼 없이 ‘이

제’가 앞뒤 발화에 연결된다는 것은 ‘이제’자체가 쉼의 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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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언론에 종사하는 숙달된 사람들이나 혹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 화자들은 쉼 대신

이러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쉼은 억양 단위에 해당하며

생각의 마디를 나타내기도 하며 후행 발화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도 한

다.그리고 발화를 이어가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의 부담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그 외에 담화표지 ‘이제’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의미

적으로 연결하거나 후행 발화를 강조하거나 망설이면서 발화를 지연시키

는 등의 화용적 기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제’가 [시제 전환 표지]로서 담화에서 구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글말 담화와 달리 입말 담화는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시제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과거시제 대신 현재 시

제로 표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발화 시각이 아닌 담화 속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한다.일시적으로 시제를 전환하는 ‘이제’를

통해 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고,화자와 청자의 공감대를 형

성하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이러한 [시제 전환 표지]는 ‘이제’가 시간

의 부사라는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되었고 상황의 전환을 암시하는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발화 습관에 따라 ‘이제’를 담화표지로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시간부사로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담화표지로 ‘이제’를 많이

사용하는 화자는 그 사용 횟수에 있어서 다섯 배 정도 많은 사용 횟수를

보여 주었다.‘이제’를 시간부사로 주로 사용하는 화자도 담화표지 ‘이제’

대신에 또 다른 언어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화표지는 여러 가지 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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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즉 ‘쉼’대신에 ‘이제’를 발화하면서 [시

제 전환 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담화를 전개하는 기능과 후행 발화

를 강조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담화표지의 화용

적 기능을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이다.그러나 언어

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몇 개의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원리에 맞게 결합시켜

야 올바른 문장이 되듯이,입말 담화에서는 정확한 발음과 운율적 자질

까지 더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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